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막이 올랐다. 제작비 100억원
규모의 대작들이 치열한 흥행
경쟁의 막을 올렸다. 가장 먼저
개봉해 분위기를 선점한 ‘군도:
민란의 시대’와 30일 공개하는
‘명량’ 그리고 8월6일과 8월
13일 잇따라 관객을 찾는 ‘해
적:바다로 간 산적’과 ‘해무’다.
흔치 않은 여름 극장가 ‘대전’
(大戰)이다. 이제 선택은 관객
의 몫이다. ‘고민 중’인 관객에
게 솔직하고도 친절한, 그래서
‘아삭’(ASACC)한 힌트를 드린
다. 5개의 키워드로 짧고, 굵게
파헤쳤다. 이해리 기자

200억 제작비 ‘권법’ 연내촬영사실상무산

200억원 제작비 규모의 대작 ‘권법’의 향방
은 어떻게 될까.

역대 최대 규모의 중국 투자를 이끌어내 제
작이 추진되던 SF대작 영화 ‘권법’의 연내 촬
영이 사실상 무산됐다. 조인성에 이어 여진구
의 출연이 불발된 이후 주연 캐스팅에 난항을

겪은 탓이다.
이런 가운데 ‘권법’ 프로젝트를 이끌던 연

출자 박광현 감독이 새 영화 ‘조각된 남자’ 연
출을 먼저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. 박 감독
은 조인성에게 러브콜을 보낸 상황. 이에 조
인성은 “아직 출연을 논의하긴 이르다”고 선

을 그었지만 당초 ‘권법’으로 만나려던 이들
이 ‘조각된 남자’로 호흡할 가능성도 배제할
수 없다.

‘권법’의 투자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 관계
자는 28일 “여전히 제작을 추진 중”이라며
“주인공 캐스팅이 관건이다. 성사되면 본격
시작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 중국의 차이나
필름그룹의 투자 역시 유효하다고 덧붙였다.

한편에선 ‘권법’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

다는 의견을 꺼낸다. 이달 초 중국 시진핑 국
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·중 양국이 중국
내 한국영화 진입 장벽을 낮추자는 데 일부
합의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영화계 기대가
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. 한 관계자는 “당장
수혜를 받을 영화가 ‘권법’”이라며 “시간을
갖고 신중하게 제작하겠다는 입장”이라고 밝
혔다. 이해리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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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예뉴스 스테이션

KBS 새 월화 ‘노다메…’ 여주인공 심은경 최종확정

배우 정우성, 2014 광주비엔날레명예홍보대사

캐스팅으로 여러 차례 논란에 휩싸인 K
BS 2TV 새 월화드라마 ‘노다메 칸타빌
레’(가제)의 여주인공으로 심은경(사진)
이 최종 확정됐다. 제작사 그룹에이트
는 29일 “심은경이 4차원 매력의 엉뚱
한 천재 피아니스트 오소리 역을 맡아
남자주인공 주원과 호흡을 맞춘다”고

밝혔다. 한국판 ‘노다메 칸타빌레’는 2001년 일본 만화가
니노미야 토모코의 작품이 원작이며, ‘연애의 발견’ 후속
으로 10월 방송 예정이다.

배우 정우성(사진)이 2014 광주비엔날
레 명예홍보대사가 됐다. 재단법인 광
주비엔날레는 29일 “20년 동안 톱스
타 자리를 지켜온 배우 정우성이 20년
간 세계 현대미술을 알리고 한국 미술
의 세계화에 힘써온 광주비엔날레의
이미지와 잘 부합해 명예홍보대사에

위촉했다”고 밝혔다. 올해 광주비엔날레는 39개국
105개팀 114명의 작가가 참여해 9월5일부터 11월9일
까지 펼쳐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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